
- 1 -

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3년 2월 23일(목)
총 2매

담당
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

∙장애인권익지원담당 김지숙 ☎440-2946
∙담당자 신은영 ☎440-2949

사진(이미지) ▣ 없음  □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간병비 부담 줄인 입원재활치료 통합서비스 실시

- 경인권역재활병원, 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 실시 - 

- 간병비 300~400만원 → 80~90만원으로 줄어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장애인 및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의 경제적 

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재활치료를 위해, 3월부터 경인권역재활병원

(원장 장용원)에서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.

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

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입원 환자들에게 간호사, 간호조무사 및 간병

지원인력이 간병은 물론 거동, 식사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

서비스다.

보건복지부는 전국에 7개의 권역재활병원을 지정했는데, 경인권역재

활병원은 수도권에서는 유일한 권역재활병원이자 장애인의료재활시설

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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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는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번 통합서비스 시행을 위

해, 요양병원이었던 경인권역재활병원을 일반병원으로 종별변경하고 

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8억 여원을 지원했다.

시는 이번 통합서비스로 기존 300~400만원 이었던 간병비가 80~90만

원으로 줄게돼 환자와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

하고 있으며,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이 더 적다.

경인권역재활병원의 입원대상은 발병일 2년 이내의 뇌병변 재활, 척

수손상재활, 신경계손상 질환, 연하(음식을 삼키는 동작)재활, 근골격

계 재활 등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다.

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“이번 통합서비스를 통해 재활치료가 필

요한 장애인 및 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인 의료재활서비

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
